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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는 전이온도 부근에서 크게 변하는 전자기파 투과 특성 때문에 테라헤르츠 

볼로미터나 스위칭 소자 등의 초전도 소자에 활용될 가능성을 만들었다.[1]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메타표면 기반 초전도 소자를 제작 및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며, 그 이하 크기의 메타표면을 가진 초전도 소자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상전이물질 중 하나인 이산화바나듐 박막 위에 나노미터 크기의 금속 

구조물을 제작했을 때, 제작된 소자의 테라헤르츠파 투과 특성이 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리산화물 기반의 고온 초전도체에 적용하였다.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100 nm 두께의 GdBa2Cu3O7-x 초전도 박막 위에 폭 230 nm의 금속 슬릿들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초전도 소자의 온도에 따른 테라헤르츠파 투과 특성을 테라헤르츠 시분할 

분광법(THz TDS)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테라헤르츠파는 초전도 소자의 쿠퍼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THz TDS는 투과파의 진폭과 위상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초전도 상태인 

소자의 유효 굴절률을 측정하는 데에 용이하다.[4] 측정된 초전도 소자의 투과 특성을 금속 

구조물이 없는 초전도 박막의 투과 특성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보다 더 넓은 온도 

영역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구리산화물 초전도체 기반 볼로미터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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